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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2.

국내외 장기보존 기술 동향*

양 동 민

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

IT기술이 보편화되어 부분의 문서들은 종이가 아닌 일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. 

이들은 자문서라고 하며,  자문서  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

여 자  형태로 작성, 송신․수신 는 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. 자문서는 편리성

과 효율성 때문에 민간 뿐 아니라 이미 공공까지 모든 나라, 모든 분야, 모든 기 에 일반화

되었다.

이에 국내외 기록물 리기 은 자문서를 기록의 상으로 분류하고 련 정책, 략, 

시스템을 기획하고 도입하고 있다. 국내에서도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서 기록의 

상이 되는 자문서를 자기록물로 명명하고 리를 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. 

이러한 자기록물은 복제와 변경이 무 쉽게 이루어지고 이에 한 제어  확인이 쉽

지 않기 때문에 조 는 변조의 에 노출되어 있다. 게다가 최근 자기록물들이 다양

한 유형의 일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기록 분야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

기록 리 체계에 해서 논의하고 확장 는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.

자기록물들이 생성될 때부터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구기록물 리기 에 이 되어 

장기보존되는 시 까지 일 된 정책으로 리되어야 한다. 특히, 자기록물이 태생 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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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 있는 특징은 장기보존의 특성과 척하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. 한 자

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기술은 로그램을 활용하는 수 을 넘어 깊은 IT 기술( 일, 시스

템 등)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.

이번 발표에서는 장기보존 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로젝트, 보존포맷, 시스템 

등에 한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, 일부 장기보존 내용에 해서는 시연을 통해 

장기보존 련 IT기술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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